
#보도자료 

담당 : 

새로고침위원회 간사위원 이관후 박사 010 9296 6734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 정무부실장 서윤기 010 8925 9964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 위원회 >비대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 위원회 (위원장 우상호)는 7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당, 무엇을 새로 고칠 것인가 <과거 

10년의 성찰, 미래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28전대를 앞두고 높아진 당내 혁신의지 확산과 대국민 신뢰 회복

을 위해 ‘민주당 새로고침 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한정애, 

박재호, 이용우, 서난이, 김현정 비상대책위원과 새로고침 위원회의 이관후 박사, 

박혜민 대표, 이원재 대표, 황세원 대표, 홍성수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전원 40대 이하로 구성된 새로고침 위원회는 그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

영계획을 확정했으며, 민주당의 정책, 노선, 태도와 이미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

의를 진행해 왔다.

 이관후 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젊지도, 유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도덕적이지

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당’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

요가 있다. ‘이탈민주’에 더해서 ‘코어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다. 핵심지지층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위원(LAB2050 대표)는 “젊은 층에서는 국민의힘은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혁신적이라는 인식이 사라졌다”면서 “타다금지법 반성, 기본소득제 제안 등 혁

신적 정책비전 경쟁이 일어나야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황세원 위원(일in연구소 대표)은 "지금은 기후위기,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과 산

업의 대전환기이고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들을 풀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역

할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 뛰어들기보다는 쉽고 생색 나는 일만 하

려 한다"면서 "이러면 정당은 출세주의자들 집단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점을 자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민 위원(뉴웨이즈 대표)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인재팀이 없다. 어떻게 나아갈지 

만큼, 그 가치를 실현할 인재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

하다. 최소 2년 뒤 총선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시급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고침 위원회는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이전까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보

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 민주당 새로고침 위원회 위원명단

이관후(남) 
런던대학교(UCL) 정치학박사, 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무총리 비서관

이원재(남) 
LAB2050 대표. 전 희망제작소 소장.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혜민(여) 
뉴웨이즈 대표 

황세원(여) 
일in연구소 대표. 전 국민일보 기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홍성수(남)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특별추진위원회 위원(전),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전)


